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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adolescents on 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31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resilience, and self-esteem

scores were higher than the median(3.00) scor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 & sociality, education), resilience, and self-esteem. Third, self-esteem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silience. It sign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 & sociality,

education) and resilience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elf-esteem, which means that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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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트

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적

응과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는 학교 부적응(Kim & Kim, 2009; Woo & Park, 2009)과 연관

되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

동과 비행,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Jang, 2010; 

Moon, 2006; S. Park, 2012)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Lee, Shin, & Kim, 1998). 그러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역경을 극

복하지 못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며 

여러 부적응 현상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

은 매우 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이룬

다(Park, 2011).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 인지적 평가

나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체제의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o, 2004). 스트레스 상황

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회복탄력성은 사전적으로는 심각한 삶의 국면에서 좌절하

지 않고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어려움에서 적응적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르는 

힘을 뜻하는 저항력의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

쳐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

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hin, Kim, & Kim, 2009).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

르고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에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Kwon, 

2018), 사회적 유능성 및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학교생활을 더 

잘한다(Lee, 2013). 회복탄력성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Shin et al., 2009)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 등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Lee 

& Lee, 2015)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성인으

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요인으로 손꼽힌다(Kwon, 2018; Lee 

& Jo, 200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 문제해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많이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어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Kim & Kim, 2015).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유전

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정환경,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Dyer & McGuinness, 1996; 

J. Kim, 2011). 특히 부모 관련 변인은 청소년기 회복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A. Kim, 2018).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가족 구성

원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며, 개인의 강점이 되는 특성들

을 장려하므로 회복탄력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Ko, 2014).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해주고 관점을 수용해

주는 공감적 정서반응을 보여주면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

이 향상되어,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Jo, 

2014; Lee, 2012), 부모가 온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게 나타난다(Yang, 

2016).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

적 과보호 등 과보호는 회복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M. Kim, 2017),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모의 영향 요인 중에서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

모역할책임의식에 주목하였다.

부모역할책임의식은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Bang, 1986),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어

떻게 인식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은 달라진다(Han, 2016).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

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신체 및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인지발달, 자아정체감 형성, 진로 고민, 사회적 역할 

습득 등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Ko, 2004)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겪는 시기이므로 특히 청소년 자

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Ko, 2014).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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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 받고,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바라는 부모

의 역할과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서 부

모는 자녀의 발달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Son, 2018).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

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 수용력이 

높고(Park, 2005), 자녀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Ko, 2003) 부모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못할 경우 청

소년들의 비행과 연관되기도 한다(Choi, 2002). 부모가 부모역

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모역할책임

의식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다. A. Kim(2018)에 의

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

식과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회복탄

력성은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인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청소년 자녀는 역

경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

게 된다고 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책

임의식을 강조하였다.

부모역할과 자녀의 특성 관련 연구는 주로 부모역할 만족도

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고(Im, 2004; Lee, 2006; No, 2011; W. 

Park, 2012)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A. 

Kim(2018), Bang(1986), Han(2016), Kim(2005)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청소년 자녀의 특성

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A. Kim(2018)과 Han(2016)의 연구

에 머물러 있으며,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A. Kim(2018)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단일요인만을 살펴보았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자아존중감이며(Hwang & Chung, 

2012; Yoon & Choi, 2011),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전 연구에서 높

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사람의 자아존중감은 높다고 하였고

(Klohnen, 199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다양

하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부정

적인 경험에 의한 결과의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Owens, Stryker, & Goodman, 2001, as cited in H. Kim, 

2018, p.17)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정도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파악된다. Kim(2010)도 청소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

황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이를 

완충해주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A. Kim 

(2018), Ko(2014), Lee(2016), Lee와 Kim(2006), Lim(2016), S. 

Park(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

감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검증

되었고,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C. Kim, 2014; 

Hwang & Chung, 2012; Yoon & Choi, 2011)을 토대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

할책임의식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정서 및 사회

성과 교육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회복탄력성에 부

모역할책임의식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

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역할책임의식이 청소

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개입 방안과 효과적인 부모교육

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

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

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2-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

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2-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

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

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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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일컫는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추상적이

며 복합적이어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고, 그 개

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자아탄력성’, 

‘능력’, ‘긍정적 적응’ 등의 단어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

다(Kang, 2012).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트레

스원을 제공하고 현대인들은 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도 하나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효과적

으로 평소 상태로 돌아온다(Kim & Min, 2011).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역동적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환경요

인과 교육 문화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

기도 한다(Dyer & McGuinness, 1996). 회복탄력성은 특정 장

애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생활사건이나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등과 

같은 위험요인,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적 

측면의 자아존중감, 책임감, 내적통제, 대인관계 기술, 높은 

인지능력, 안정된 기질 등과 가족적 측면의 가족의 지지, 부모

와의 안정적인 관계, 민주적 양육태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보호요인과 관련된다(Ko, 2014). 회복탄력성은 청

소년의 정신건강이나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Anthony, 1987, as cited in 

Shin et al., 2009, p.106)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해주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밝혀주는데 유용한 개념이

다(Lee & Jo, 2005).

2. 부모역할책임의식

부모역할이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

어지는 특징적 행동(Hyun, 1994)이며, 가족 체계 속에서 부모

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이자,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이다(Ko, 2014). 부모역할은 자녀를 양

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으로 총

칭되기도 한다(Hyon, 2004). 현대는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

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됨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만이 부모의 주된 역할이었던 전통사회의 부모와는 질적으

로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부모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어(Park, Kim, Seo, Yun, Lee, & Cho, 2012) 현대사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안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부모역할책임의식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를 말한다(Bang, 1986). Gilbert와 Hanson(1983)

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교육적인 면과 기본적인 욕구

를 해결해 주는 일,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보아 

주는 일에 관한 13가지 영역을 제시하면서 이들 영역을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녀의 인지발달을 도와주는 것,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

는 것,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것,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적 

가치관을 길러 주는 것, 신체적인 발달을 돕는 것, 위생 상태를 

돌보아 주는 것, 생존 능력을 길러주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는 

것, 보호 관리를 하는 것,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것 등이다

(as cited in Bang, 1986, pp. 14-17). Han(2016)은 부모역할책임

의식을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서 및 사

회성 발달과 교육에 대해 부모가 그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부모역할책임의식

의 하위요인으로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교육 등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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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

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으며 자신이 가진 약점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한

다(Lee, 2017).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발달단계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중

요하다(J. Kim, 2017). 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B. Kim, 2014; Lee, 2009), 학업성취

(Moon, 2016; Park, 2010), 성취동기(Hyun, 2013; Lee, 2005), 

문제행동(Lim, 2015; S. Kim, 2012), 미래기대 및 희망적 사고

(J. Kim, 2011; O. Kim, 201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자아의지,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Jun, 2006).

4.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의 관계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양육하느냐

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Han, 

2016). S. Park(2012)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각해주고 관점

을 수용해 주며 공감적 정서반응을 보일 때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친밀하고 지지적인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Ko(2014)의 연구, 

부모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회복탄력성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긍정적인 공감을 잘하는 부모의 자녀는 회복탄력성이 높고 

이것은 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ee 

(2016)의 연구 등을 통해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

면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J. Kim(2011)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회복탄력성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정서표현성도 높이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도 높여 주어야 한다(Lim, 2016). 

Klohnen(1996)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

아상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다고 밝혔고 Lee와 Kim(2006)도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

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위험사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H. Kim(2012), Yeo와 Park(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Lee(2019)도 자아존중

감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정적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회복력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Kim, 2000; Shin, 2010),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

이며,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거부적이거나 부

정적이면 자아존중감이 떨어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달라질 수 있다(Shin, 2010).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부모의 부

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중

요한 변인임이 검증되었고, 여러 연구(C. Kim, 2014; Hwang 

& Chung, 2012; Kim & Kim, 2018; Yoon & Choi, 2011)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수준이 자

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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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205(47.6)

Economic

Status

Upper  55(12.8)

Female 226(52.4) Mid-Upper 136(31.6)

Grade
1'st 222(51.5) Middle 207(48.0)

3'rd 209(48.5) Mid-Lower  29( 6.7)

Lower   4(  .9)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4개의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7일부

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가 회복탄력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7.6%, 여학생 52.4%이었고, 학년은 1학년 51.5%, 3학

년 48.5%였으며, 생활수준은 상 12.8%, 중상 31.6%, 중 48.0%, 

중하 6.7%, 하 .9%이었다.

2. 조사 도구

1)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선행연구들(Han, 2016; 

Kang, 2012)에서 종속변수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변수로 검

증된 학년(3학년:1, 1학년:0)과 생활수준(상, 중상:1, 중, 중하, 

하:0)으로 설정하였다.

2) 부모역할책임의식

부모역할책임의식(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

ibilities)은 Gilbert와 Hanson(1983)의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s을 토대로 Bang(1986)이 청소년자

녀 부모의 역할에 관한 책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12문항으

로 구성하고, 이를 Han(2016)이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확

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 및 사회성에 관한 

8문항과 교육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및 사회

성’은 자녀에 대한 대인관계, 책임감, 존중 등의 정서와 사회

적인 관심을 말하며, ‘교육’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교

육적 활동을 제공 하는 등의 교육적 관심을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책임의식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 및 사회성이 .91, 

교육이 .77이었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Shin 등(2009)의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원인분

석력), 긍정성(생활만족도, 감사하기,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의사소통, 공감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정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정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부정문항은 역점수화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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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 SD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Sociality 4.00 .68

Education 3.62 .76

Resilience 3.65 .49

Self-esteem 3.56 .6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Resilience

Emotion&Sociality Educatio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Sociality

Education .70
***

Resilience .57
***

.50
***

Self-esteem .53
***

.41
***

.66
***

*** p<.00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퍼센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역할책임의식, 자아존중감, 회

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부모역할책임의식,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상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으며, 청소년의 부

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 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연속 변인일 경우 

원점수를 중심화하는 것이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

로 각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후 독립변인과 상

호작용항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

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

성, 교육)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면,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은 정서 

및 사회성이 4.00, 교육이 3.62로 중간값(3.00) 보다 높게 나타

났다. 회복탄력성은 3.65, 자아존중감은 3.56로 중간값(3.00) 

보다 높았다.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

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

성, 교육)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역할책

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성(r=.57, p<.001)과 교육(r=.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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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Tolerance VIF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Grade .03 .03 .72 .05 .06 1.47 .06 .06 1.69 .99 1.01

Economic Status .09 .09 2.26
*

.04 .04 1.07 .04 .04 1.01 .91 1.10

Independant Variabl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Emotion&Sociality) (A)

.39 .55 13.21
***

.21 .30 7.33
***

.23 .31 7.78
***

.69 1.45

Moderating Variable Self-Esteem (C) .35 .50 12.28
***

.34 .48 11.89
***

.70 1.44

Interaction A*C .13 .13 3.79
***

.98 1.02

R
2

.33 .50 .52

⊿R
2

.17
***

.02
***

F 70.66
***

109.31
***

93.05
***

* p<.05 *** p<.001

Dummy variables: Grade(1:3'rd, 0:1'st), Economic Status(1:Upper, Mid-Upper, 0:Middle, Mid-Lower, Lower)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emotion&sociality) and resilience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Tolerance VIF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Grade .02 .02 .48 .05 .05 1.43 .05 .05 1.51 .99 1.01

Economic Status .14 .15 3.48
***

.05 .06 1.56 .06 .06 1.65 .92 1.08

Independant Variabl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Education) (B)
.30 .47 11.14

***
.17 .27 7.10

***
.17 .26 6.88

***
.81 1.23

Moderating Variable Self-Esteem (C) .38 .54 14.12
***

.38 .54 14.19
***

.80 1.26

Interaction B*C .09 .10 3.07
**

.99 1.01

R
2

.27 .50 .51

⊿R
2

.23
***

.01
**

F 52.81
***

103.83
***

89.85
***

** p<.01 *** p<.001

Dummy variables: Grade(1:3'rd, 0:1'st), Economic Status(1:Upper, Mid-Upper, 0:Middle, Mid-Lower, Lower)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education) and resilience

자아존중감(r=.66, p<.001)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조절효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회복탄력성, 통제변수인 학년

과 생활수준, 독립변수인 부모역할책임의식을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1에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모델 2,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을 위계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를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

에서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

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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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었고 회귀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70.66, 

p<.001). 통제변수 중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β=.09, p<.05)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인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β=.55, p<.001).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0%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7%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9.31, p<.001).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

역할책임의식(β=.30, p<.001)과 자아존중감(β=.50,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3에서 종속변수에 대

한 설명력은 52%로 모델 2에 비해 2%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3.05, p<.001). 정

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β=.31, p<.001)과 자아존

중감(β=.48,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

용항(β=.13, p<.001)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

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2)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

다(F=52.81, p<.001). 통제변수 중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β=.15, 

p<.001)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

인 교육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β=.47, p<.001).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0%로 모델 1에 비해 

23%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F=103.83, p<.001).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β=.27, 

p<.001)과 자아존중감(β=.54,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1%

로 모델 2에 비해 1%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89.85, p<.001). 교육 관련 부모역

할책임의식(β=.26, p<.001)과 자아존중감(β=.54, p<.001)이 회

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항(β=.10, p<.01)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관

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 관련 부모역

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Ⅴ. 논의 및 결론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은 중간값(3.00) 보

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역할책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

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부모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지니고 있고 특히 

정서를 지원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

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 Han(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과거에 비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사회로 이관되면

서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정서 

및 사회성 역할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가정의 기능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육적 

기능은 감소하고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Park과 Holloway(2013)도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부모

가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배경에 대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인지 수준이 향상되어 스스로 과제를 수행

하고 학업 성취를 위한 자율적 노력이 가능하며, 교과 난이도

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은 

과도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낮은 자아존중

감을 갖게 하거나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Locke, Campbell, & Kavanagh, 2012)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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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의 교육 관련 부모역할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고 격려하며, 학교 적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기반

이 되어준다는 측면에서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wang, 2007; Mun & Kim, 2003) 사회

화 측면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익혀야 할 태도와 가치를 학습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모역할로(Wang & Sheikh-

Khalil, 2014)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중간값 보다 높은 수

준이었으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과 자존감 혼란, 그에 따른 심한 스트

레스와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복탄력성의 발전 및 변화 가능성은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점진적 과정으로 

모델링이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Hong, 

2006)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주

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애정적

으로 대하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하며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Jo & Cha, 2013; 

Yang, 2016). 학교에서는 가정과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역량을 길러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정과 교육의 교과 성격 및 목적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해석

되는 회복탄력성을 기르는데 적합한 과목이다(Choi, Kim, Lee, 

Lee, Lim, & Park, 2018). 가정과 수업을 통한 청소년의 효과적

인 회복탄력성 단련을 위해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

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

과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및 사회성, 교육에 관한 부모역할책임의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

지가 자녀의 탄력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한 Lee(2015)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Lee(2019), Yeo와 

Park(2013)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느낄 때 탄력성이 높아지므로,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이나 격

려 등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면 자녀가 위험한 상

황에 직면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완충할 

수 있다는 Lee(2015)의 견해처럼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은 자

녀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Lee(2019)는 자아

존중감이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둘

은 상호 밀접한 관계임을 밝히면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유쾌한 상황과 스스로의 감정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고 및 감정 해소가 가능하도록 교

육하며 신뢰와 인정의 지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는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견뎌야 하

는 우리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부모와 학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

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학년, 생활수준), 독립변수(부모역할책임의식), 조

절변수(자아존중감),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

육)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은 정적

으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자아존중감도 

정적 관계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부모역

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 부

모역할책임의식(교육)과 자아존중감 상호작용항 또한 회복탄

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각각 정(+)의 상호작

용 효과가 있었다. 이는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남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면,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

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Kim과 Kim(2018)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에 Yoon과 

Choi(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애착과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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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 Kim(2014)

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과 청소년 분노반응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으며, Hwang과 Chung(2012)도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요인

은 촉진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완충해주는 대처자원으로 작동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Kim, 2010). 이처럼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연구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사회 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심리적⋅정서적 보호 요인(Lee & 

Chun, 2012)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기능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부모역

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은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책임

을 다해야 함이 밝혀졌다. 즉,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수행할 때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상을 갖추고 책임있

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교육적 성장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모

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발전된 부

모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생각

하는 것도, 노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방식을 보이

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활성

화되어야 한다. 체계화된 부모역할 훈련 교육을 통해 자녀교

육에 관한 견해를 바로 세우고,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성장 

발달 및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임으로써 부모

로써 적절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효과적인 부모역

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여전히 어머니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와 모 모두가 참여 가능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방

향으로 부모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조절

(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존

중하고 사랑하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은 어려서부터 주변의 가족, 친구,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므

로 다양한 환경 속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되어

야 한다. 우선, 가정환경의 경우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성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스스로 전인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가지고 자녀를 수용하고,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 지도하

는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가정 교과 활동 시간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의 경우 교과목의 성격이 자아존중

감과 회복탄력성을 함께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이므로 

가정과 수업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5 

개정 ‘기술⋅가정’교과 교육과정을 보면(Ministry of Education, 

2015), 기술⋅가정 교과의 성격을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

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자기 관리 및 자립적 생활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기술⋅가정

의 ‘인간발달과 가족’의 성취기준에는 청소년기 신체적, 인지

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여 자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가정과 교과를 통해 청소년

들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기본적인 내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가정과 수업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젝트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외에도 가정 교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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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교과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범교과 차원에서 회복탄력성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표본 설정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

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 만

으로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 지역을 보다 광범위

하게 포함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과 특성을 학교 급별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영향 변인을 학교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여러 변인으로 확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청소년 자녀가 평가

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부모역할책

임의식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역할책임의식을 함께 조사하여 

부모-자녀 간 인식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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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은 중간값(3.00)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역할책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각각 정(+)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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